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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얻기부터 복지 혜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청년들이 어려운 현실에 갇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거, 복지까지 

연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전북형 디지털 청년 일자리, 청년나래 일자

리를 통해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1인당 최대 180만 원, 최장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한다.

익산시는 위드 코로나 시대 취업난을 돌파하기 위한 대안으로 ‘청

년 창업’이 떠오르면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청년 창업아카데미와 청년 혁신가 예비 창업 지원사업부터 차량을 

이용한 창업 시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창업 드림카 지원, 

창업 초기 공간 확보 등 인프라 지원으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지역의 중소기업

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 ‘익산형 근로 청년수당’이라는 혜택을 제공

한다. 익산형 근로 청년수당은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청년

들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3년 동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도내 최초로 추진한 청년자산형성통장 지원사업도 인기를 끌고 있

다. 청년들이 매원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3년간 적립하면 익산시가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적립해 3년 만기 시 창업, 주택, 결혼자금 등

으로 활용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사

업 대상을 비영리법인이나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자 등으로 넓혀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와 내 집 마련 꿈 실현을 돕기 위해 익산시

는 임차 주택 보증금 대출 이자도 지원한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

사, NH농협은행, 전북은행과 협약을 맺고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임

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3％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시중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연 2％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이자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밖에도 익산시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통해 숲세권 명품 주

거단지를 조성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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